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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3년, 정전 후 이별의 고통과 긴장 속에 분단

의 세월을 보낸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 삶터에서 오랫동안 같은 문화를 일구어 온 단일민족이 서로를 불신하는 

것을 넘어, 간혹 극도의 긴장 상황이 발생하고 이것이 고스란히 국민의 불안

으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불행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이해서 조계종은 불행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인류 평화

에 기여하고자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봉행위원회’를 조직하

여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고통 속에 계신 분

들을 위무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를 열어가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오는 9월 27일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그 최종행사인 '자비구현 인류화

합 한반도평화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오늘 막을 

여는 ‘열린음악회’는 지금까지 걸어온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 그 무게와 의미

를 더하는 훌륭한 축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개최하는 ‘열린음악회’는 ‘위로와 경의’,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라는 한반도 평화대회의 주제를 문화와 공연예술이라는 장르를 통해 

표출하게 될 것이며, 그로써 모든 국민의 가슴에 평화에 대한 염원을 더욱 

굳게 하는 커다란 촉매제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봉행위원회의 여러분들과 kbs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4면. 행사취지

불교계 -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왜 하나

1. 역사의 무게를 감내해 온 이들에게 위로와 경의를!

전장에서 산화한 수많은 국군병사들과 어린 학도병들, 그리고 “국제평화와 

한반도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참전한 유엔회원국 및 이 땅에서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각국의 병사들에게 위무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남한과 

북한의 이산가족들이 더 이상 어려워지기 전에 흩어졌던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2. 민족의 화해와 상생,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불교의 역할 모색

6. 25 한국전쟁 당시 적이 되어 싸웠던 북한군, 중공군 전사자들의 목숨도 

그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을 천도하고 유족을 

위로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첫돌을 놓고,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3.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번영을 위하여

한반도는 태평양 해양교통로와 유라시아 대륙의 ‘철의 실크로드’를 하나의 

동아리로 엮을 수 있는 천혜의 요충지입니다.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국제항구 

도시 부산에서 대륙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평화의 자원수송로로 공동 관리

함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더불어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촌 시

민들과 더불어 꿈의 신실크로드를 향한 지혜를 모아가려합니다.


